
본 연구는 통제와 규율을 내재한 공공공간을 해체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실천

적 공간 전략으로서 ‘축제적 전유’가 지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연구에서 핀란드 

헬싱키의 사례 지역은 선별과 배제를 통해 공중을 여과시킨 공공공간으로 나타난

다. 특히 먹는 행위와 관련된 규제는 공공공간과 그곳에서의 삶 도처에 작용하는 

권력의 매개를 반영한다. ‘레스토랑 데이(Restaurant Day)’는 여과된 공공공간에

서는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축제로 공간적 규율에 문제를 제기한 사례이다. 공공

공간에서의 공공성과 이를 매개하는 권력, 권력을 해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

유에 관한 논의는 축제적 전유로부터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본 연구의 이론

적 기반이다. 연구에서 먼저, 지배적 권력이 투영되는 일상적 공공공간과 레스토

랑 데이의 축제적 전유를 통해 해체·재구성되는 비일상적 공공공간을 대비시킨

다. 대비로부터 첫째, 국가, 관료, 개인이 어떻게 기호, 시선, 법제를 동원해 공공

공간에 어울리는 신체와 행위를 선별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배제하는지 드러낸

다. 둘째, 엄격한 규제에 대한 시위적 성격으로 출발한 레스토랑 데이가 특유의 

축제성으로 다수 참여자의 행동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공공공간의 질서를 일시적

으로 전복시키는지 파악한다. 또한 질서가 전복된 순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틈새에서 어떤 대안적 관계와 정체성이 발현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복원되는 공공성은 축제적 전유의 성과이다. 이 성과는 다양한 공간 기획으로부

터 공공성이 침식되고 있는 도시에서 공간적 실천을 통해 공공공간을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도시민의 상상과 행위를 촉구한다.

주요어: 공공공간, 축제적 전유, 레스토랑 데이(Restauran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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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1년 5월 21일, 핀란드에서는 45개의 허가 받지 않은 일일 노점이 

각기 다른 도시공간을 점유했다. 점유는 공공공간과 도시에서의 삶에 일

상적으로 부과된 엄격한 규율에 대항하는 일종의 평화로운 시위였으며 

참여자는 대부분 전문 노점상이 아닌 일반인이었다. 이후 세계 다른 도시

들에서 시위적 의미에 동참하거나 축제적 분위기에 동조하는 이들의 참

여가 이어졌고 이는 1년에 4회, 누구나 어디에서든 일일 노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레스토랑 데이(Restaurant Day, [ravintolapäivä])’로 자리 잡았다. 

이 연구는 레스토랑 데이 사례를 공공공간 논의에 위치시킴으로써 공

공성은 공간의 물리적 존재 혹은 그를 기획한 권력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며 능동적 실천을 통해 얻어낼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시도이다. 이

를 위해 연구는 도시 공공공간의 공공성을 이미 주어진 정적인 것으로 

보는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간과한 채 눈에 보이

는 공공공간의 평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여러 형태의 침식

적인 도시 구조 재편에서 발생하는 공공성의 축소를 방관하게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간에 투영된 지배적 가치와 이를 공

고히 하는 도시계획적 기호, 법제적 장치, 이질적 타자를 시야 밖으로 추

방하는 행태로부터 권력의 매개를 드러낸다. 이를 드러냄으로써 공공공

간에서 지배하는 것과 지배받는 것 간 발생하는 동학을 포착할 수 있다. 

나아가 연구는 그 구분을 흐리면서 일어나는 ‘축제적 전유’가 대안적 공

간 실천 전략으로서 지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사례에서 축제적 전유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는 핀란드 헬싱키의 도시

공간은 위에서 언급한 지배적 권력의 매개가 시선, 기호, 규제의 형태로 

내재된 곳으로 나타난다. 특히 연구에서는 ‘공공공간에서 먹는 행위’에 

관련된 규율로부터 이를 확인한다. 규율이 재현한 구체적 공간으로 헬싱

키의 주요한 도시공간을 파악한다. 특히 사례지로 상술할 두 공원(‘카르

후푸이스토’와 ‘에스플라나디’)은 레스토랑 데이에 가장 많은 일일 노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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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활발한 비일상적 공간 전유의 현장이다. 두 공간에서 권력의 

매개는 각기 다른 기제로 투영되지만, 레스토랑 데이의 축제적 전유 행

위는 두 공공공간의 질서를 유사한 방식으로 해체한다. 나아가 사례지의 

관찰로부터 본 연구는 질서가 해체된 틈에서 발현되는 대안적 공공공간 

활동들을 포착함으로써 해체 행위가 지니는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연구는 기본적으로 2014년 8월과 2012년 8월, 헬싱키에서 총 47일간 

체류하며 주요한 공공공간을 답사하고 그곳에서의 행위를 관찰한 결과

에 기반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일상적 시각자료와 인터뷰로 일상사

를 기술하는 Latham(2003)의 방법론을 준용하였다. 도시공간의 평시 모습

은 주요한 공공공간을 45일 동안 하루 평균 3시간가량 답사하며 관찰하

였다. 나머지 2일은 6번째 레스토랑 데이(2012년 8월 19일)와 14번째 레스

토랑 데이(2014년 8월 17일)이다. 첫 번째 방문(2012년)에서는 약 6시간 동

안 헬싱키 도심부에 설치된 일일 노점을 두루 관찰하였다. 두 번째 방문

(2014년)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일일 노점을 운영하며 26개의 다른 노점 

및 소비자를 관찰하고(오전 10시～오후 2시, 카르후푸이스토) 소비자로 참여

해 53개의 노점 및 소비자를 관찰했으며(오후 3시～오후 5시, 에스플라나

디), 기타 주요한 공공공간의 모습을(오후 6시～오후 11시)을 파악했다. 관

찰 내용은 사진과 일지로 기록하였고 10명의 소비자 및 9명의 노점 참여

자와, 3명의 지역 연구자와 일상적 인터뷰로부터 얻은 정보를 참고했다. 

현장 답사와 직접 관찰로 얻기 어려운 정보는 문헌 자료로 구득해 정리

하였다. 

2. 이론적 기반과 본 연구의 접근

1) 여과된 공공공간과 해체의 필요성

오늘날 여러 도시들이 공간 구조를 재편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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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public space), 열린 공간(open space)에 대한 도시계획적 강조를 흔히 

찾을 수 있다. 도심 공원 확충, 플라자 건설, 기개발지 재생의 청사진에

서 공공공간은 여가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삶을 가

능케 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묘사된다. 공공공간의 물

리적 존재가 공공성을 필연적으로 보장하는지는 의문스러운 일이지만, 

의문은 공공공간에 대한 더욱 본질적인 질문 제기로 전개될 필요가 있

다. 공중(public)이 세심하게 기획된 공공공간 위에서 부여받은 수동적 객

체의 지위를 벗어나 공간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주체로 행위할 수 있

는가에 관한 것이다.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공간(public space)－공중(public)－공공성

(publicity)의 동학에 관한 논의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이는 ‘공공공간’이

라는 단어가 야기하는 중립적인 이미지의 이면에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

하는, 정교하게 고안된 공공성 논리와 공중의 행위를 매개하는 권력이 

작동함을 드러내고자 함이다(Mitchell, 2003: 73). 공공공간은 그 목적을 막

론하고, 고안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곳에 어떤 공중을 허용할 것인지

의 의도를 내포한다(Mitchell, 1995). 그곳에 존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공중은 조심스럽게 선별되며 도시의 광경(spectacle)은 적합한 신체와 

행태를 지닌 혹은 자격을 갖춘, 선별된 공중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철저

히 기획된다(Mitchell, 1995).

기획이나 선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공간에 무언가를 

드러내는 기획은 동시에 무언가는 보이지 않게 하는 작업이다. 그곳을 

누구에게 허용할 것인가의 선별 역시 금지와 배제를 전제로 한다. 기획·

선별 작업에서 공공공간은 무결점의 동질적 공중에 대한 환상으로 채워

지는 한편, 금지·배제 작업에서 도시민의 이질성은 여과를 거쳐 제거된

다(Crilley, 1993: 154; Mitchell, 1995). 대표적으로 거리노숙인, 약물 남용자, 

빈민, 이주자의 신체와 행위는 공공공간에 존재하기에 부적절한 것, 사

회가 건강치 못하다는 지표, 전염 가능한 불건전함으로 구분지어져 그 

노출이 축소되며 이들은 최소화된 공간으로 내몰린다(김준호, 2011;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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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5; Mitchell, 1995). 

이들을 내몰며 공공공간을 ‘합리화(rationalize)’하는 권력의 매개는 공간

적으로 직선적 절단과 분할, 제도적으로 통제와 감시를 통해 일어나며 

기호나 이미지, 법제에 투영된다(르페브르, 2011: 259; Mitchell, 1995). 그 지

배를 받는 공간은 살균처리 되어 ‘텅 비어’ 있고, 이질적 신체에는 호의

적이지 않은 ‘닫힌’ 환경을 조성한다(르페브르, 2011: 259; Low et al., 2005). 

그렇기에 평온해 보이는 공공공간도 수많은 성적, 계급적, 인종적 배제

를 거친, 정치적 통제와 지배의 상징을 재현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Fraser, 1990: 59; Hou, 2010: 4; Low, 2010: 50). 닫힌 공공공간의 배타성은 

노골적 푯말이나 (거리노숙인이) 눕지 못하게 설계된 벤치를 통해 드러나

기도 하지만, ‘광장’ ‘시민의’ ‘열린’과 같은 명명이나 녹지, 정원, 분수와 

같은 겉보기에는 개방적인 기호에 의해 숨겨지기도 한다.

이는 공공공간을 규율해온 권력의 매개를 해체할 필요성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해체는 공공공간을 물리적 경계와 구성물로 바라보는 데에 그

치지 않고 역동적인 재구성의 과정으로 이끌어내는 행위다. 해체 작업은 

공공공간이 지칭하는 사회적 연결, 정치적 제도와 관습의 포착으로부터 

시작된다(Lefebvre, 1991: 225～226). 가령 한국과 넓게는 동아시아 맥락에

서 이것은 유교적 가치, 개인의 삶에 부과된 국가적·가족적 의무로 나타

난다(Hou, 2010: 4～5). 여기서 “공공공간은 전통적으로 부재했거나 국가

에 의해 강력히 통제되는 공간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며, 광장으로 대

표되는 한국의 공공공간 또한 도시민을 길들이고 관리하는 공간으로 기

능해왔다(황진태, 2011a; Hou, 2010: 4～5). 국가 혹은 동질적 다수 집단의 

지배적 가치가 강하게 투영된 우리의 공공공간에서 도시민을 공간 정치

의 주체로 이끌어내려는 실천적 대응이 모색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신자

유주의적 공간 재편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도시 공공성의 후퇴 혹은 상

실에 대한 우려와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나 공공성 상실에 대한 우려와 다른 가능성의 제안, 권력의 매개

가 제거된 ‘날것’으로서 공공공간을 보는 작업, 대안적인 공간 생산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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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포착은 고무적이다(김동완, 2014; 윤지환, 2011; Brenner, 2013; Harvey, 

2012: 67; Hou, 2010). 동시에 우려와 대안 모색은 공공공간의 생존능력이 

극단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련 논의에서 그

리스 아고라를 매개되지 않은 공공공간의 이상으로 보는 것은 그곳에서 

사회적 관점과 경험, 지향이 다른 타자들과의 마주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Hartley, 1992: 30; Young, 1986). 최근 그런 마주침이 축소되는 것

과 관련해 하비는 “태초엔 도덕적이었을” 공간에 대한 향수를 경계하는 

동시에, 도시 공공성의 후퇴가 영토적 자본, 공간적 규율이나 감시의 침

식적 확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Harvey, 2012: 67～68). 다음으로는 

침식되는 공공성의 복원을 바탕으로 공공공간을 재구성할 실천적 전략

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축제적 전유’와 그 기반이 되는 개념들을 살

펴보고자 한다.

2) 실천적 공간 전략으로서 ‘축제적 전유’

공공공간은 본질적으로 통제의 속성을 지니는 권력과 그에 의해 통제

되는 이질적인 자들 간 경합을 담고 있으며 여기서 공공성은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는 과정에 놓인다(Low, 2010: 101). 그 과정에서 공공공간

의 이상은 한 번도 당연한 것으로 보장된 적이 없었다(Mitchell, 2003: 5). 

공공공간을 권력화하려는 세력과 이를 탈환하려는 이들 간 경합은 사회

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왔으며,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

후에 특히 경합이 본격화되었다(황진태, 2011a). 그러한 공공공간의 정치

적 과정에서 ‘공중’의 폭은 영토적 투쟁을 통해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확대되어왔다(Mitchell, 1995).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둘러싼 경합이 고도로 

치열해지는 최근의 모습은 도시 인구와 문화 이질성의 확대를 반영하고 

있다. 공공공간이 도시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장이라

면, 다양화된 사회에서의 “대안적 정체성과 관계 또한 공공공간에서 태

동하고 발현되어야” 하며, 그 가능성은 다방면에서의 공간적 실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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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모색할 수 있다(Hanatt and Strong, 2011: 35; Hou, 2010: 14).

가능성을 찾는 작업은 공적 영역에서 차이를 허용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될 수 있다. 권력화된 공공공간은 공중과 그들 행위의 동질화를 추동

하는 한편, 그 주변부에서는 동질화에 대한 저항으로 차이와 이질적인 

것이 시작된다(르페브르, 2011: 530). 가령, 금지된 장난이 행해지는 공간이

나 좁고 활기찬 뒷골목은 그 이질성을 구체화하는 장이 되곤 한다(르페브

르, 2011: 530～531; Hou, 2010: 5). 이 움직임들은 공간을 전유함으로써 ‘지

배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르페브르, 2011: 259, 498). 이를 

다룬 경험적 연구가 주로 신자유주의적 공간 재편에 맞선 계급투쟁, 정

치적, 성적, 인종적 투쟁을 사례로 하는 것은 공공공간에서 가장 빈번하

고 극단적으로 배제되어온 타자가 누구인지 고려할 때 이례적인 것이 아

니다. 이 투쟁들은 공간 전유를 매개로 억압적 권력의 위계를 전복시키

고자 하는 뚜렷한 단일의 지향을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지향

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투쟁 참여자의 한정된 폭과 이들이 지닌 또 다른 

동질성은 본의 아니게 ‘지배를 지배’하는 일을 요원해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축제적 전유’는 다층의 이질적 주체를 점진적으

로 포함시켜 공공공간을 광범위한 해체와 재구성의 장으로 이끄는 전략

이다. 축제의 유희성과 낮은 진입장벽은 평소 자원의 부족과 산발성으로 

공간적 실천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을 즉흥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참여시킨다. 이는 선별된 공중에 한정되었던 상호작용을 증폭시키고 타

자 지각의 외연을 확장하며, 공간에 재현된 헤게모니를 일시적으로 전복

한다(Eliade, 1996: 359; Low, 2010: 181; Newman, 2000: 22). 축제는 공간을 물

리적으로 변화시키지도, 통일된 지향을 지니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축제

는 공간을 급진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어떤 거대 인프라나 투자도 요하지 

않기에, 크고 작은 개인과 집단을 쉽게 동원해 ‘작지만 거대한 공공공간

(smaller yet grander public space)’을 창조한다(Hou, 2010: 10). 이로부터 본 연

구는 동질한 것으로 상상되는 공중과 중립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공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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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개념에 도전하고, 도시공간에 새로운 기능과 의미를 부여하는 실천 

전략으로 축제적 전유를 제안한다. 축제적 전유 행위의 결실은 우리의 

도시공간에 ‘대안적인 집합의 영역(위의 책)’을 제시하고 끊임없는 상상

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대안적 집합 영역의 가능성은 여러 형태로 상상되어 왔다. 위의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논의에서는 ‘열린 도시(open city)’ 접근이 공공공간의 물

리적 개방성에 치중한 나머지 ‘공간 생산 방식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나아가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또는 대안적 공간 생산 움직임이 ‘공간물

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 

접근을 제안한다(황진태, 2011a, Brenner, 2013; Mitchell, 2003: 232～236). 도시

공간의 끊임없는 ‘풀뿌리 전유와 재전유’를 통해 도시 거버넌스의 구조

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도시공간을 민주적으로 재구상하는 데까지 나

아가는 것이다(Brenner, 2013; Lefebvre, 1991: 128, 280). 

또 다른 대안적 가능성은 ‘도시 공유물(urban commons)’ 논의에서 나타

난다(Harvey, 2012: 72). 도시 공유물 접근은 국가 지출로 생산되는 공공재

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도시민의 행위와 상상도 가능케 한다(위의 책: 73～

74). 하비는 공유의 사회적 실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설령 실

천이 결과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으로 연결된다고(예를 들어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농장에서 재배된 산물을 판매한다고) 해도, 도시민의 실

천적 행위가 개척한 공유의 장으로서 공공공간은 국가가 생산하는 그것

과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았다(위의 책: 74). 도시 공유물, 도시에 대한 권

리 접근은 축제적 전유의 가능성에 초점 맞추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본

격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공공공간을 대안적으로 재구성할 가능성을 탐

색하는 과정에 근본적인 지향을 제시해준다. 다음으로 해체 행위를 통해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성과와 그 함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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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유의 성과: 공중의 확대와 공공공간의 재구성

앞에서 일상적 공공공간에 작용하는 권력의 매개와 그것을 해체할 필

요성을 확인하고 가능한 실천 전략으로 축제적 전유의 잠재력에 주목하

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공간의 정치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천 전략 중에 먹는 행위의 축제가 어떻게 권력의 매개를 겹겹이 포장

하고 있던 질서를 일시적으로 무력화하고, 공공공간을 탈영토적인 공간

으로 재구성하는지 보고자 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헬싱키의 일상적 도

시공간을 비일상적으로 전유하는 레스토랑 데이 참여자들이 평소 규제

나 사회적 관계에 의한 배제에 취약한 이들을 포함하게 된다는 점에 주

목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혼돈과 흐려진 경계는 일상에서 보이지 

않거나 혹은 보이지 않게 처리된 이질적 타자가 공공공간의 주체로 거듭

나게 되는 기반이 된다. 이주자, 거리노숙인, 다원적 젠더의 배제 문제는 

공공공간 논의에서 폭넓게 다루어져 왔다(김준호, 2011; 황진태, 2011b; 

Domosh, 2011: 118～119). 이와 같은 ‘복수의 정체성’은 공간을 점유하며 

일어나는 다수의 기존 사회운동에서 종종 발생하는 영역화와 ‘단일 정체

성’의 요구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기도 했다(황진태, 2011b). 공공공간의 정

치에 참여하는 공중의 폭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한다면 레스토랑 데이가 

취하는 공간 전략의 독특성은, 그것이 ‘누구나 어디에서든’ 먹는 행위의 

축제로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복수

의 정체성에 도시공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다.

복수 정체성이 공공공간의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공중의 폭이 넓어졌

을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성과는 공공성의 복원이다. ‘복원’이라 

표현하는 것은 최근의 도시공간 재편에 수반되는 선별과 배제의 작업이 

공공공간에 배태되어야 할 공공성의 상실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는 본 

연구의 시각과 관련된다. 사례지를 포함한 오늘날 여러 도시의 공공공간

은 각기 다른 맥락에서 다양한 장치를 동원해 권력의 매개를 공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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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하고 있다. 이들 공간은 그 지리적·역사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공중과 행위를 동질화시켰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비어있는’ 공간이다(김동완, 2014; 르페브르, 2011: 259). 그렇기 때문에 도

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유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권력화된 공간

이 해체되는 방식과 성과 또한 유사하다. 그 성과는 타자화되었던 공중

의 주체화와 상실되었던 공공성의 복원이며, 여과되지 않은 공공성에 기

반을 둔 공공공간의 재구성이다.

공공공간에서 도시민이 주변화되는 기제는 본 연구의 사례지에서만 

특수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항하는 사회적 움직임의 성과 

또한 특정 공간을 벗어난다고 하여 감소하지 않는다. 공공공간의 축제적 

전유가 공공성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최근 점차 

더욱 치열한 경합이 가시화되는 한국의 공공공간에 대한 논의 및 도시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에 함의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황

진태, 2011a; Lee et al., 2010). 대안 모색에서, 고정적인 공간을 이용해온 전

통적 사회운동에 비해 최근의 사회운동이 미디어를 도시공간 전유의 기

폭제로 활용하며 유연하고 산발적인 공간 전략은 구사할 수 있게 된 것

은 주지할만한 성과이다(백욱인, 2008; Lee et al., 2010). 본 연구는 레스토랑 

데이를 다양한 도시공간을 동시에 유연하게 전유할 수 있게 된 사회 움

직임의 사례로 포착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오늘날 위협받는 공공성과 공

공공간의 축소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적 공공공간 전략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3. 규율된 공공공간과 규율의 부재에 대한 상상

지금까지 공공공간의 권력화와 이를 해체하는 전략에 관한 논의를 다

루면서 축제적 전유의 가능성과 잠재적 성과를 검토했다.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사례인 핀란드 ‘레스토랑 데이’에서 축제적 전유가 어떻게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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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oogle Earth에서 연구자가 편집.

<그림 1> 사례 지역: 카르후푸이스토(위)와 에스플라나디(아래)

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복원하며 공공공간의 재구성으로 나아갔는지 살

펴볼 것이다. 이로써 선별과 배제의 작업이 일상적으로 내재된 공공공간

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타자의 신체와 행위가 축제적 전유를 통해 공공공

간의 주체로 드러나는 과정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다음 부분에서 구체적 

행위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기호와 제도적 규제와 시선으로 공공공간에

서 재현되는 지배적 권력의 매개가 핀란드 헬싱키 두 사례지의 일상을 

어떻게 통제해왔는지 파악할 것이다.

1) 살균된 공공공간과 배제된 타자들

레스토랑 데이에 헬싱키의 공공공간은 평시의 공간과 전혀 다른 공중

과 행위, 질서로 구성된다. 이는 헬싱키의 도시공간 전반에 적용되지만 

연구에서는, 특히 매개된 공공공간과 매개가 일시적으로 해체된 공공공

간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대조되는 두 공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여기

서 헬싱키 도심부의 카르후푸이스토(Karhupuisto)와 에스플라나디

(Esplanadi) 두 공원(<그림 1>)은 여러 제약과 장치를 통해 ‘부적절하고’ 

‘낯선’ 신체와 행위를 세심하게 배제한 공간, 그리고 도시민에게 기획된 

도시 광경을 관람하는 수동적 공중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활발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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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주침을 제한한 공간을 대표한다. 

첫 번째로 카르후푸이스토(Karhupuisto: 공원에 설치된 곰 조각상을 본따 

‘곰[karhu] 공원[puisto]’이라 이름붙인 것이다)는 헬싱키 핏카실타(Pitkäsilta) 

다리 북쪽에 위치한 공원이다. 헬싱키 도심은 역사적으로 부르주아 계급

을 대표해온 다리 남쪽과 노동자 계급을 대표해온 다리 북쪽으로 구분된

다(Paunonen et al., 2009; Tani, 2001). 전통적인 노동자 지구였던 사례지는 

가난, 범죄, 밀매, 성매매의 중심지로 평판을 지녔다. 핀란드에서 주류 판

매가 통제되었던 1919～1932년, 이곳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음주’는 특

히 훈육과 교화의 대상이었다(Paunonen et al., 2009). 노동자 지구로서 이곳

의 상징성은 노동자를 모델로 조각한 인근 교회 제대, 좁고 천장이 낮은 

노동자 주택 전형을 간직한 이곳의 박물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공원인 카르후푸이스토는 과거, 평일 저녁이나 주말이면 ‘헬싱키 노동자 

문화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은 인근 축구장에서 경기를 끝

낸 이들, 저렴한 맥줏집에서 모임을 마친 이들이 서로 마주치고 소통하

는 곳으로 기능했다.

최근에는 이 지역에서 그런 마주침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지

역민들의 의견이다. 당시 공원에서 볼 수 있었던 ‘밤늦게까지 어슬렁거

리고’ ‘무료 배식을 받거나’ ‘거리에서 자도 이상하지 않을’ 이들은 2000

년대 중반 이후 도시 북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이 지역에 비교적 젊고 학력이 높은 중산층이 유입된 것과 관

련된다. 헬싱키 중심부와의 인접성과 한때 노동자 지구로서 가졌던 ‘자

유분방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는 인구 증가와 내외적 도시 확장이 일어나

는 헬싱키에서 주거지로서 이 지역의 매력을 더했다(Tani, 2001). 이어서 

근린지역 고급화와 주택가격 상승이 따랐으며 공원의 주요 이용자도 변

화했다(Akkila, 2012). 이것이 공원에서 가시적 변화로 드러난 것은 최근이

다. 여전히 카르후푸이스토에 ‘어슬렁거리는’ ‘취객과 좀도둑’이 탐탁지 

않았던 일부 지역민들은 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벤치와 휴식 공간을 화

려한 정원으로 대체했다(<그림 2>). 2009년 당시 정원화 작업에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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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veryDaily, 2009.

<그림 3> 카르후푸이스토 정원화 작업을 

묘사한 지역신문. 꽃을 뿌리는 ‘대모’와 “…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지?(… and where 

can WE go?)라고 묻는 취객이 있다.

<그림 2> 정원과 녹지로 정비된 카르후푸이스토 공원

악단 연주와 지역민으로 구

성된 “카르후푸이스토의 대

부모(Godparents)”가 함께했다

(<그림 3>)(EveryDaily, 2009).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지

인 에스플라나디(Esplanadi)는 

핏카실타 다리 남쪽, 헬싱키

의 심장부에 위치한 대표적

인 도심 공원이다(<그림 4>). 

공원은 잘 관리된 녹지와 분

수, 핀란드에 대한 조국애를 

형상화한 시인 요한 뤼네베

르크 조각상, 가지런히 놓인 

벤치로 구성되어 있다. 에스

플라나디를 둘러싸고 있는 

웅장한 19세기 건물들의 1층에는 고가의 브랜드 상점과 유명 레스토랑, 

카페가 입점해 있고 이를 다시 극장, 호텔, 백화점과 고급 주택가가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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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9세기 초반의 에스플라나디와 오늘날(2012년) 에스플라나디

싸고 있다. 에스플라나디 공원이 거대한 직선 가로와 가로수로 구성된 

‘파리 스타일’ 공원으로 설계될 1830년대 당시, 이곳은 스웨덴어, 핀란드

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새로운 자본가 계급을 위한 ‘정제된 여가 공간’

으로 고안되었다(Paunonen et al., 2009)(<그림 4>). 공원은 당대 헬싱키 자

본주의의 성장과 부르주아 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곳(위의 글)이었으

며, 현재에도 에스플라나디의 직선 형태의 산책로는 인근 고가 레스토랑

과 카페의 야외 공연 무대, 상징적인 핀란드 디자인 브랜드의 패션쇼 무

대, 국가와 시정부의 야외 행사 무대로 기능하며 정제된 여가 공간의 광

경(spectacle)으로 기획되고 수동적으로 소비된다. 19세기에 비해 현재 공

원의 계급적, 인종적 접근성이 퇴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공원을 일

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약 30만 명(도시 인구의 약 6%)에 달

하는 이주자와 다양한 인종, 젠더, 연령대의 도시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는 후에 상술할 레스토랑 데이의 공원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카르후푸이스토와 에스플라나디 두 공원은 모두 헬싱키의 대표적 공

공공간이다. 두 공원을 물리적 개방성, 접근성, 녹지, 여가생활 가능성으

로 평가한다면 손색이 없어 보이기 쉬우며, 심지어 카르후푸이스토의 최

근 변화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원’을 가꾼 우수 사례

로 보일 수도 있다. 반면 두 공원을 공공성, 타자와 마주침을 가능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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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공간 관점에서 보면 평가는 달라진다. 가령, 유사한 문제의식에

서 도시공간 재편에 접근할 때 뉴욕의 하이 레인(High Lane) 사례는 열린 

공공공간의 실현이라는 도시계획가들의 외침과 달리 도시공간을 공유할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감소시켰다고 평가받는다(Brenner, 2013; Harvey, 

2012: 75). 오스만의 파리 정비 또한 당대 자본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한 도시구조 재편으로서 계급적으로 낯선 이와의 마주침을 축소시킨 사

례로 인용된다(Harvey 2006: 22～25, Sennett 1978: 145～146). 카르후푸이스

토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공중을 ‘살균’한 공간이라는 점, 에스플라나

디는 선별된 공중을 위한 정제된 공간으로 기획되어 여전히 수동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를 유사하게 마주침과 소통을 제

한한 공공공간의 사례로 위치시키고 있다.

2) 주변부로부터 시작되는 대안적 공공공간 상상

핀란드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먹는 행위, 공공공간 사용에 대한 인식

과 이를 반영한 규제를 보면 최근 규제에 대한 반발이 수면 위로 제기된 

것이 놀랍지 않다. 20세기 초 핀란드는 스웨덴과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

나 독립 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필요로 했다

(Boyer and Hill, 2012). 당시 절제(temperance)와 건실함(sober), 도덕적임

(moral), 애국(patriotic)이 핀란드인 정체성의 이상으로 추구되면서 이에 부

합하지 않는 행위와 신체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장치가 발달했다. 술집과 

거리 음식은 무절제와 비위생의 온상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노동자 계급

의 음주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시와 인도의 대상이 되었다(위의 글). 

통제와 훈육의 장치들은 오늘날 제도와 기호로 정착해 도시공간을 규

율한다. 사례 연구에서 초점 맞추고 있는 ‘먹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핀란

드의 엄격한 공중위생 규제가 이를 반영한다(Forbes, 2014.8.13). 헬싱키 도

시공간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공간이용, 

위생관리, 안전관리, 주류관리, 환경관리, 사업신고와 관련해 최소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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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허가와 자격을 인증 받는 방법이 첫 번째, 노점

상이 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다(Boyer and Hill, 2012). 전자는 요식업 종

사자가 일반 음식점을 여는 경우에 해당한다. 후자는 시정부가 허가한 

지점에 설치된 소수의 균일한 철제 노점에서 허가된 종류의 음식(‘grilli’

라는 핫도그 류가 대표적이다)만을 판매하는 경우이다(위의 글).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음식 판매 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형성

된 공공공간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현재의 엄격한 

요식업 및 노점 관리 규정은 헬싱키에서 거리 음식 문화가 발달하지 않

은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레스토랑 데이를 처음 상상하고 실현한 핀란드인 티모 산탈라(Timo 

Santala)가 운영하고자 했던 ‘이동 가능한 자전거 노점’은 위 범주와 거리

가 먼 것으로 “핀란드에서는 이와 관련된 인허가를 받아낼 길이 전혀 없

었다(TED×Turku 영상 자료, 2013년 게시).”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해 그가 

궁극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핀란드 도시 공공공간 전반에서 개인의 삶에 

가해지는 강도 높은 통제와 규율에 관한 것이었다. “공공공간은 사람들

에게 속하며” “우리의 행위를 통해 세상을 만들어가지만” 현재의 도시공

간과 삶을 통제하는 규율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위의 영상). 

산탈라가 이 문제의식을 레스토랑 데이라는 축제 형식으로 점화시킨 까

닭은, 그가 공공공간에서의 공공성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사람들의 행위

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동시에 이슈가 전통적 방식의 시위로 해결되기

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공공간에서의 행위를 매개하는 권력(산탈라는 ‘관료주의’로 표현했다)

에 대항하기 위해 그가 대신 사용한 전략은 도시공간의 질서를 일시적으

로 전복시킴으로써 긍정적인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소셜 미디

어와 지인들을 통해 참여자들을 모집했고(Forbes, 2014.8.13), 2011년 5월 21

일 첫 번째 레스토랑 데이에는 음식을 판매하거나 나누는 45개 노점이 

참여했다. 이후 레스토랑 데이의 시위적 의미에 동참하거나 축제적 분위

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 뒤따랐다.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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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레스토랑 데이 홈페이지 자료로부터 재구성, www.restaurantday.org.

<그림 5> 레스토랑 데이에 참가한 ‘일일 노점’의 수(2011년 5월～2015년 2월) 

레스토랑 데이는 연 4회, 세계적으로 35개국 2,724개(2014년 5월 기준)의 

‘일일 노점’이 참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그림 5> 참조). 소수의 일반인

이 시작한 축제가 5년 여 만에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통

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부분이 크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도시공간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하게 된 공간적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유사하

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백욱인, 2008; Lee et al., 2010). 이로부터 

레스토랑 데이는 풀뿌리 도시공간 전유로 시작하여 특유의 축제성과 즉

각적 미디어 활용을 기반으로 외연을 확장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음으로 대안적 공간에 대한 상상이 구체적인 실천 행위를 통해 어떻게 

공공공간을 재구성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4. 매개가 해체된 공공공간에서 발현되는 대안적 가능성

앞에서 공공공간에 다양한 형태로 내재된 권력의 매개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매개된 공공공간에서 발생하는 배제와 공공성의 축소를 지역

의 사례에서 구체화하고 그 주변부로부터 대안적 공공공간에 대한 상상

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사례지로 선정한 두 공원은 선별과 배제를 

기반으로 고안된 공간, 규율과 훈육이 일상화된 공공공간을 대변한다. 

다음으로 헬싱키의 일상적 공공공간과 대비해 레스토랑 데이의 공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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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평소 공공공간에서의 신체와 행위를 

조밀하게 매개하고 있던 질서가 축제적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체되는지, 

또 해체와 동시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틈에서 어떤 대안적 활동과 정체

성이 발현되는지 확인한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축제적 전유가 지니는 

공공공간 재구성의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축제적으로 전유된 공공공간: 매개의 정지와 차이의 시작

레스토랑 데이의 카르후푸이스토, 에스플라나디는 물리적으로 평소와 

동일한 공원이지만 다양한 참여자의 이질적 행위를 통해 일시적으로 다

른 의미와 기능을 부여 받는, 질적으로 상이한 공간이다. 사례에서 축제

적 도시공간 전유의 주를 이루는 노점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엄격한 공

공공간 및 노점 관련 규제들이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먹고 마시는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헬싱키의 공적 공간에서 훈육과 교화의 대상이 되

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규제와 훈육이 만들어낸 공공공간의 질서가 레

스토랑 데이에 일시적으로 해체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다수 도시

민이 ‘그들의 뒷골목’이 아닌 주요 도시공간을 가시적으로 차지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2014년 8월의 레스토랑 데이에 카르후푸이스토에서는 27개의 일일 노

점이, 에스플라나디에서는 약 53개의 노점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공간을 

차지한 것이 관찰되었다. 앞선 2012년 8월의 관찰과 비교해 2014년 레스

토랑 데이에는 일일 노점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

을 뿐 아니라(레스토랑 데이 홈페이지) 참여자의 인종적 다양성과 행위적 

역동성이 가시적으로 증가했다. 참여자가 양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일부 

전문적인 요식업 종사자의 참여도 포함되었지만, 이들은 두 사례지의 약 

80여 개의 노점에서 열 개 중 한 개 노점 미만의 비율로 관찰되었으며 

여전히 대다수의 참여자는 레스토랑 데이 당일에 유희적 목적으로 참여

한 일반인이었다. 그 비율과 전문적·비전문적 노점 간 유사한 음식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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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4년 8월 17일 연구자가 관찰한 내용을 시작자료로 기록.

<그림 6> 에스플라나디 일일 노점의 구성(판매 음식 기준)

주기로 볼 때 전문 요식업 종사자의 참여가 일반인들 참여의 자율성을 

훼손하거나 위축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평소 산책, 휴식, 야외 공연, 시정부 공식 행사와 수동적 행사 감상이 

지배적이었던 에스플라나디에 다양한 도시민들, 특히 2세대 및 1세대 이

주자들이 공공공간의 행위의 능동적 주체로 참여했다. 판매 음식을 기준

으로 53개 노점 중 30개 노점이 아시아, 15개 노점이 핀란드, 4개 노점이 

아프리카, 2개 노점이 다른 유럽, 2개 노점이 라틴 아메리카 노점들로 구

성되었다(<그림 6> 참조). 답사와 일상적 인터뷰로부터 거의 모든 이주자 

및 외국인 참여자들은 모국의 음식을 판매함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기획

되는 도시 광경(spectacle)의 감상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도시공간의 일

상적 평화가 전복된 사이, 이질적 타자들은 모국의 전통적 가무, 자신의 

정체성을 지칭하는 상징을 드러냈다. 축제의 기획이나 지시사항이 최소

한으로 축소된 레스토랑 데이의 특성 상일일 노점 참여자들은 언급한 두 

공원 외에도 무작위한 공간과 하루 중 다양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도시 

곳곳을 마주침의 공간으로 전유하였다(<그림 7> 참조)(Helsinki Times, 2013. 

11.14).

일상적 감시와 배제가 해제된 틈을 공존의 공간으로 개척한 또 다른 

타자들은 평소 유랑자, 좀도둑의 이미지를 지녀 차별에 취약하게 노출되

는 ‘집시’들이었다(Ali, 1998). 일상적으로 권력화된 영역으로서의 도심 공

공공간에 존재를 허용 받는 주류의 공중과는 마주칠 기회가 없었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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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밤 11시 경 도심의 한 

거리에서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주자가 

모국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그림 8> 에스플라나디 공원의 

중앙에서 집시들이 음식을 팔며 행인과 

함께 춤추고 있다.

자료: 2014년 8월 17일 연구자가 촬영.

이지 않던 집시들은 레스토랑 데이에 가장 주류의 도시공간(에스플라나디 

공원 중앙 등)을 향유하였다(<그림 8> 참조). 집시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해

지는 검열적 시선이 레스토랑 데이의 축제적 분위기 속에 제거된 사이,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깃발과 음식, 춤과 노래를 위화감 없

이 드러냈다. 일상적으로 영역 안의 공중과 영역 밖의 타자를 구분 짓던 

경계가 흐려진 틈은 현지인과 외국인, 지나가던 행인 등 서로 전혀 다른 

도시민들을 공공공간의 능동적 행위 주체로 끌어들였으며 낯선 마주침

을 도모했다. 

한편, 축제가 일시적으로 허물어뜨린 공간적·사회적 경계는 서로에게 

이질적이었던 이들 간의 비일상적 마주침을 가능케 했다. 여과된 공간이

었던 카르후푸이스토에서는 현재의 지역민과 한때 지역민이었던 사람

들, 더 이상 이곳에서 다수가 아닌 나이든 노동자들, 이주자들이 보이지 

않았던 타자를 마침내 상호 지각했다(<그림 9> 참조). 레스토랑 데이 참

여자와 지역민에 따르면 이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이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 인근 지역에서 ‘일요일이면 종종 

볼 수 있었던 음식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헬싱

키에 이주한 지 7여 년 된 이주자 가족은 마침내 ‘우리도 이제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해보려고’ 음식을 만들어 공원으로 나왔다. 한 소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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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4년 8월 17일 연구자가 촬영.

<그림 9> 카르후푸이스토의 일일 노점 및 소비자들

구매하려는 음식이 전문 요식업 종사자의 음식이 아닌 ‘평소 식당 메뉴

에서 볼 수 없는 집에서 만든(home-made) 음식임’을 재차 확인하였고 공

원을 지나던 행인은 ‘작은 참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장 

소박해 보이는 노점을 찾아 소비하기도 했다. 인근 지역 거주자는 레스

토랑 데이를 자신이 ‘몰랐던 주변 이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도 했다. 규제와 배제로 구성된 평시적 공공공간의 질서가 일시적으로 

해체된 공공공간은 서로에게 낯선 공중의 공존과 공존을 넘어선 중첩을 

양육하는 공공의 공간이 되었다.

2) 해체가 거둔 성과: 공공공간의 재구성

레스토랑 데이 참여자들은 평상시 헬싱키의 주류 도시공간에서는 ‘보

이지 않았던 낯선 이들’과 검열적 시선과 사회적 인식으로 여과되던 이

질적 타자를 포함한다. 레스토랑 데이에 이들이 ‘보이는 주체’로 드러난 

것은 공공공간에 허용되는 공중의 신체와 행위의 폭이 먹는 행위의 축제

를 통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허용과 금지의 권력

이 일시적으로 무력화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공중의 폭 확장과 

권력의 일시적 무력화를 형식적으로 가능케 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축제적 전유에 참여한 도시민들의 행위였다. 구체적으로는 먹는 행위가 

지니는 축제적 성격은 도시공간의 비일상적 전유가 성공적으로 확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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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기여했다. 1년에 4회, 24시간 미만의 전유가 나머지 오랜 시간 

동안 공간에 작용해오던 매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체할 수 있으려면 폭

넓은 다수 도시민의 참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의 방식이 

크고 작은 도시공간을 동시에 점유하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공통적 행위

가 주는 시각적 효과 또한 축제의 급격한 확산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가적으로 조밀한 통제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현실적 빈 틈 또

한 도시공간을 탈영역의 장으로 전유하는 데에 기여했다. 법적으로 레스

토랑 데이를 처음 만든 티모 산탈라는 헬싱키 시정부의 음식점 및 노점 

규제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노점 행위에만 적용되는 점을 이용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하루 동안 모든 규제의 부재를 상상하는’ 레스토랑 

데이는 법적으로 규제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아직 규제의 근거가 없는 회

색 영역에 속한다(TED×Turku 영상 자료, 2013년 게시). 또 현실적으로 수백 

개의 소규모 가판대가 하루 중 무작위한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이고 즉흥

적으로 다수 도시공간을 점유한 채 벌이는 노점 행위를 단속 혹은 ‘절제

의 미덕으로 훈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레스토랑 데이에 

헬싱키의 경찰력은 특정인의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면 노점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The Independent, 2012.8.10).

레스토랑 데이의 모호한 법적 지위와 단속의 현실적 제약은 헬싱키 

시정부로 하여금 규제가 아닌 묵인, 나아가서는 은근한 장려로 대응하도

록 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도시공간과 일상적 신체와 행위에 가해지

는 규율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시작된 레스토랑 데이의 시위적 기원을 상

기해볼 수 있다. 혹자에게 레스토랑 데이의 ‘평화로운 확산’은 이것이 공

공공간 질서의 급진적 재편이나 배제된 타자의 해방으로 이어지지 못하

고 일시적 유희에 그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례가 실천

적 공간 전략으로서의 의의를 여전히 지니는 것은, 레스토랑 데이가 일

상적 규율의 부재에 대한 상상으로 출발해 다층의 이질적 도시민을 점진

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권력의 부재를 넘어서서 도시공간의 생산 방식을 

참여자의 구체적 행위로 구성해나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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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헬싱키 

반타(Vantaa) 공항의 레스토랑 

데이 참여자

<그림 11> 개인 주방의 창문을 이용해 

음식을 판매하는 참여자

자료: Finland Times, 2014.8.18 및 레스토랑 데이 홈페이지.

대안적 공공공간 연구로서 레스토랑 데이 사례가 지니는 특이점은, 그

것이 시위적 성격에서 시작하여 그 저변을 확대해나갔다는 데에 있다. 

이 점에서 문제의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전통적 방식의 사회운동 대

신 긍정적 대안을 보이고자 했던 레스토랑 데이의 시도는 어느 정도 수

확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레스토랑 데이는 오늘날 정기적 축제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참여 방식에 대한 기획은 최소화되어 있다. 누구도 참

여자가 차지하는 공간의 범위와 종류를 한정하거나 음식이나 행위의 종

류를 권유하지 않으며, 참여 자격도 존재하지 않는다(Helsinki Times, 

2013.11.14). 참여자들은 레스토랑 데이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위치와 음식 

메뉴를 공유하지만 홈페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뿐

이다. 일일 노점이 어느 거리나 공원에 나타날지 행인이 무엇을 먹으며 

누구와 대화할지 혹은 춤을 출지는 참여자의 자율로 남아 있다.

참여 주체의 자유와 단일한 매개 권력의 부재는 공중의 범위를 확장

시킴으로써 공공공간에 공공성을 돌려놓는 데에 기여했다. 여기서 나아

가 전유를 통한 매개의 해체와 대안적 가능성의 발현은 일부의 공공공간

에만 한정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획이 최소화된 특성상, 

레스토랑 데이는 공원과 거리를 벗어나 사유 공간인 주차장, 개인 주방

이나 테라스, 심지어 일상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규율이 지배하는 공항의 

한쪽 구석에서도 일어난다(<그림 10>, <그림 11>)(Finland Times,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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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낯선 이들은 주방 창문에 늘어뜨린 밧줄과 바구니를 통해서 혹은 

테라스 울타리를 넘어서 서로 마주치고 소통하면서 일상적 경계를 허문다. 

이는 영토적 경계와 타자의 구분이 만들어내는 일상적 긴장감을 내재

한 공공공간은 담아내지 못했던 비일상적·탈영역적 마주침이다. 레스토

랑 데이 사례에서 그 경계와 구분선을 혼동시킨 역동적 공간 전유 행위

는 도시공간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도시민에게 열려 있는, 일종의 일

시적이고 가변적인 공공공간의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진전을 

이끌어낸 ‘축제적 전유’의 성과는 기존에 최소화된 영역으로 추방되고 

배제되었던 타자들까지 공공공간의 주체로 포함시키고 공공성을 복원하

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나아가 축제적 전유는 공공과 비공공의 경

계마저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적 도시공간을 구상할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5. 결론

공공공간에서 먹는 혹은 먹지 않는 행위는 종종 그 자체로 영향력 있

는 사회운동이 되기도 한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먹지 않거나 먹는 행

위를 통해 의견을 표출한 방식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공

간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사회 세력 간의 경합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

여준다(≪한겨레≫, 2014.8.27). 그 갈등이 공공공간의 수면 위로 극단적으

로 표출되지 않더라도, 공공공간은 기본적으로 그를 권력화하는 세력과 

이에 대한 대응적 움직임이 의해 끊임없이 매개되고 해체되며, 재구성된

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사례 연구를 통해 공공공간이 겉으로 

내보이는 평화는 이미 여러 장치를 통해 부적절한 신체와 행위는 철저하

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과시키고 남은 동질화된 공중을 내보임으로써 

고안된 평화임을 확인하였다. 그곳에 존재할 수 있게 허용된 공중은 다

수자로서 그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이방인을 배제하며, 이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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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또는 은근한 기호와 차별적 시선, 극단적인 경우 배타적 규제를 

동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간에 작용하는 그런 매개된 질서를 해체하는 실

천적 공간 전략으로서 레스토랑 데이 사례를 살펴보았다. 매개가 일시적

으로 해체된 틈에서는 일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타자들이 포착되었고 

영토적 경계가 흐려진 공간은 낯선 이들의 마주침을 담아냈다. 레스토랑 

데이에 헬싱키의 도시공간을 매개가 부재하는 마주침의 장으로 재구성

한 것은 공간을 축제적으로 전유한 도시민들의 참여였다. 그간의 이론

적, 실천적 논의들은 공공공간이 언제나 필연적으로 공공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복수의 정체성을 지닌 도시민들이 도시공간에서 능동

적 주체로 행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해체와 재구성의 작업이 

필요함을 밝혀왔다. 이 연구에서 레스토랑 데이 사례가 보여준 전유 행

위는 해체 작업의 한 가능한 형태이다. 여기서 먹는 행위가 불러일으키

는 축제적 분위기는 더 많은 공중을 공공공간으로 이끌었으며, 이들이 

산발적으로 전유한 도시공간은 대안적 공공공간에 대한 상상을 효과적

으로 가시화했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축제적 전유’가 일상적으로 규율하에 놓이게 되

는 기존 공공공간을 해체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한 실천적 공공공간 전

략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축제적 전유 행위가 공공공

간의 실천 논의에 주는 함의는 그것이 대안적 공공공간에 대한 상상을 

구체화시키며, 상상을 넘어서는 이질적 신체와 행위까지도 담아냄으로

써 공공성을 끊임없이 증폭시킨다는 점에 있다. 공공공간을 지속적인 공

공성 확장의 과정에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레스토랑 데이는 일일 노점의 

축제이지만, 이를 통해 재구성된 공공공간과 그곳에서의 움직임이 가시

화한 대안적 공간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축제적 전유의 실험을 

시도한 티모 산탈라는 그 성과를 “도시가 사람들에게 속한다는 새로운 

감각을 불러일으킨 것”이라 자평한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바

꿀 권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감각”이고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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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이기도 하다. 

축제적 전유는 순간적 유희로 휘발되지 않으며 도시민으로 하여금 더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공공공간을 점진적으로 상상케 하는 촉매로 기능

한다.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대안적 공간에 대한 상상은 최근 긴장감이 

고조되는 한국의 광장과 공존의 도시공간을 모색하는 노력에서도 발현

될 수 있다. 시선과 법제도, 기호를 동원한 도시공간의 권력화와 공적 영

역의 축소는 핀란드 헬싱키 특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신자

유주의에서의 강력한 사유화의 추세이건 공동체의 축소이건 안팎으로 

확장되는 도시화이건, 최근 여러 도시들에서의 침식적인 공간 기획은 공

공공간의 축소와 타자의 추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질적 도시민이 점차 

최소의 공간으로 내몰리고 공공공간에서의 삶이 규율에 종속되어가는 

틈새에서 대안적 공공공간을 가시화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은 고무

적이며, 이 움직임이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는 한국 공공공간의 정치에 

대해 지니는 실천적 함의는 적지 않다. 공공공간을 소통과 마주침의 장

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간적 실천 행위임을 자각하고 대안을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공공공간을 더 넓은 해체와 재구성의 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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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Rebuilding Public Space through Festive Appropriation: 

A case study of ‘Restaurant Day’ in Finland

Han, Yoon-A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tentiality of ‘festive appropriation’ as a means 

of spatial practice for deconstructing and rebuilding public space. The studied areas 

of Helsinki, Finland represent ‘filtered’ public space where the supposedly proper 

body and behaviour are carefully selected while the others are constantly excluded. 

Among the arts of selection and exclusion, strict controls over street vending and 

eating in particular, show how public space and public life are densely mediated. 

‘Restaurant Day’ first came as a grassroots action against the controls, mobilising 

one-day pop-up restaurants in mode of festivals. This paper reviews the literature 

on public space, publicity and how they are mediated through signs, images, regu-

lations and surveillance and seeks to locate festive appropriation as a spatial strategy 

of deconstruction. Building on these, the study first provides a stark contrast between 

the usual, mediated public space of everyday Helsinki and the unusual, appropriated 

public space of Restaurant Day. This contrast reveals how the state, bureaucrats 

and individuals spatially project their rules on one side and marginalise the in-

appropriate on the other. Second, the study investigates how Restaurant Day tempo-

rarily overturns everyday order by enabling people to festively and simultaneously 

take part in the action. With the order overturned, the space for alternative identity 

and social relation emerges. Public space rebuilt on the restored publicity is the 

fruitful outcome of festive appropriation. In the end, the study reminds us that 

the promise of rebuilding public space is in the hands of the people and calls for 

the need fo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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